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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 엉터리
서울지역 산정계수 11년째 유지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비중 높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이 환경오염 실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그나마 서울시민에게는 과다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9월7일 환경부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해 “오염 상태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기준인 지역계수가 11년째 수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 경유 차량을 

등록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는 1992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는 1993

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역계수에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이중 지역

계수는 1990년 광역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기준 삼아 지역별 농도비례에 따라 산출해 왔다.

서울시의 1990년 아황산가스 농도(0.051ppm)로 산출한 지역계수는 1.53이었지만 2001년 농도가 0.005ppm으

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계수가 0.63이 되는데도 여전히 1.53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황산가스만 놓고 보면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개선됐는데도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배기량 3298㏄인 2.5톤 트럭을 모는 서울시민은 2004년 9만7640원을 더 내야 하고 서울 지역 

경유차 등록자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7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게다가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인체유해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경유차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 등 황

산화물(SOx)이 총 환경오염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낮아졌고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

(NOx) 비중이 각각 49%와 34%를 차지하게 된다.

기준을 바꾸면 서울시민이 내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내야할 가능성도 있

다.

우원식 의원은 “날로 악화하는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면 지역계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을 

복수화하든지, 오염 부하량이 가장 많고 인체 영향이 가장 큰 미세먼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작업을 통해 감사원과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감안한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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